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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7 컨테이너 조립공에서 발생한 위암

성별 남성 나이 56세 직종 컨테이너조립직 직업관련성 낮음

개요

근로자 ○○○(남, 1955년생)은 □사업장에서 1984년부터 컨테이너용 합판운반/

볼트작업(9년 11개월), 섀시프레임작업(8년 7개월), 샌딩 및 폴리싱작업(9년 7개월) 

등을 수행하였으며, 2010년 11월 위선암으로 진단받았다.

  

작업환경

□사업장은 주야간 2교대(주간 : 08-19시, 야간 : 21-08시)제로 근무 중 이었다. 

C/T생산부의 합판 운반 및 볼트작업(9년11개월)은 완성된 컨테이너박스 안에 40kg

의 합판을 어깨에 메고 운반 후 바닥에 끼워 맞추고 드릴로 구멍을 내고 볼트로 고

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, 이때 목재 분진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. 다음

으로 오랜 기간(8년 7개월) 종사한 도장부의 섀시 프레임 공정에서는 도장작업이 

끝난 섀시 프레임을 천정호이스트 크레인을 사용하여 대차에다 싣고 운반하는 작업

을 수행하였다. 이때 대차의 무게는 대략 40~50kg이었으며 도장작업직후여서 섀시 

프레임에서 페인트 냄새가 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.

샌딩 및 폴리싱 공정을 제외한 모든 작업장과 공정이 현재 없는 상태이며, 사측에

서 제공한 샌딩 및 폴리싱 공정의 분진에 대한 2003년도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노출

기준 미만이었다.

해부학적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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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인자

화학적 요인(분진)

의학적 소견

○○○은 2004~5년부터 속이 많이 쓰렸고, 2008~2009년에 위내시경검사 후 

H.pylori균 양성반응이며 위궤양 진단을 받았다. 2010년 11월에 시행한 위내시경 조

직 검사에서 위선암 진단되어, 대학병원 의뢰 후 2010년 12월 위부분절제술을 시행

하였다. 흡연력은 13.5갑년(27년간 하루 반 갑)이었으며, 음주는 일주일에 1~3회 소

주 1병씩이었다. 기타 특이 가족력이나 과거력은 없으며, 특이한 식습관도 파악되지 

않았다.

고찰 및 결론

현재 위암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인자로 고무제조업, 전리방사선은 발암성이 

충분하다고 증명되었고, 석면, 무기 납 화합물 등은 제한적이나마 발암가능성이 있

다고 인정되고 있으나 근로자의 근무공정에서는 이러한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가

능성은 없었다.

또한 27년간 하루 반 갑씩의 흡연력과 Helicobacter pylori균 양성이라는 개인적 

요인도 위암의 발암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 이와 같은 이유들

로, 근로자의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.   


